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26 No. 1, 46-54, March 2017

ISSN (Print) 1225-8482 | ISSN (Online) 2288-4653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1.46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간호업무환경, 자아효능감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

송은아 1  · 허명선 1  · 안효자 2  · 최정숙 1

국립나주병원1, 동신대학교 간호학과2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Self-efficacy on Happiness Index among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 

Nurses in Korea 

Song, Eun A1 · Heo, Myung Sun1 · An, Hyo Ja2 · Choi, Jeong Suk1

1National Naju Hospital, Naju
2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emotional labor, nursing work environment, self-efficacy and happi-
ness index and address factors associated with happiness index to provide basic resources for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 nurses’ happiness at work. Methods: Participants were 249 nurses working in 5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s. They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6 to July 30, 2016. Data were analysed 
using SPSS/WIN 22.0. Results: Mean scores were nurses’ emotional labor, 3.89, nursing work environment, 2.77, 
self-efficacy, 3.77, and happiness index, 3.5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happiness index for: depart-
ment, type of work, career length, position and payment. Happiness index was influenced by self-efficacy, work envi-
ronment and emotional labor.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36.9%.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 
that self-efficacy and work environment are important factors related to the happiness of the national psychiatric hos-
pital nurses. Additionally, developing an effective program to facilitate self-efficacy of nurses and research studies 
to identify effects of such a program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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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

장되어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행복이란 자신

의 삶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감정이나 정서를 반영

하고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는 자아실현적인 

삶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구현하는 것이다[1]. 행복감

을 느끼게 되는 긍정경험의 내용으로는 사랑과 친밀감, 몰입 경

험, 여가와 안식경험, 절정 경험, 고원 경험 등과 같이 매우 다양

하다. 그 중에서도 직업에서의 몰입은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

[2]. 특히 직장에서의 행복은 직업만족도, 정신건강 그리고 생

산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직장에서의 생산성과 창의

성을 증진시킨다[2-4].

최근의 의료 환경이 전문화, 세분화 되면서 간호사는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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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환자 사이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간호사의 업무환경은 대상자의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

행하는 고전적 간호업무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병원내의 물

리적인 환경, 타 의료 인력과의 상호작용, 심지어 조직이나 기관

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5]. 뿐만 아니라 고

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질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감정적인 표현 

조절과 통제를 요청받고 있다[6]. 의료기관은 직원들을 대상으

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고객 만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

해 적절한 감정표현과 행동의 규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하

기도 한다[7]. 간호사의 이러한 다양한 역할과 환경변화 그리고 

감정 통제 등은 직무에 대한 만족감, 신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 그

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11].

간호직은 사회에 봉사하고,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소명을 가

진 직종이다. 그러나 일선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의료 환경 속에

서 간호직은 여전히 근무하기 힘든 직종이라 할 수 있다[11]. 특

히, 정신병원 간호사의 업무 현장은 정신질환의 특성상 환자들

의 예측 불허한 행동과 폭력과 자살 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늘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 간호사들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많은 환자들을 간호함에 있어 대인관계를 

주요 중재 수단으로 삼고, 정신병원 간호사 자신이 좋은 치료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 어느 분야보다 감

정노동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병원 간호사의 역할과 함께 국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공무원 사회의 특징인 관료제적 특수

성과 부여된 공익적 책무가 있어,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근무

조건과 역할은 일반병원 간호사와 다를 수 있다. 또한 최근 국

가정신보건정책의 변화의 일환으로 국립정신병원은 책임운

영기관으로 변화되었고, 기존의 환자간호업무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학교정신건강, 재난간호, 기업정신건강까지 포함되

어 업무의 변화와 역할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

에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복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행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선행연구[10]에서 

간호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을 올리는 방안

과 업무환경 개선을 강조하였다. 간호사의 행복감은 간호업무

환경과는 정적상관관계, 감정노동과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호업무환경과 감정노동은 간호사의 행복지수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12]. 간호사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간호전문직관 정립, 간호사의 소명의식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전문직의 자율성 향상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10].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행복감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13]. 특히, 자아효능감은 어떤 종류의 업무를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간호현장

에서 행동하는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간호조

직문화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14-16], 자아효

능감과 행복감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13]. 선행연구

를 토대로 간호사의 행복감은 조직 내에서 감정노동, 간호업무

환경 그리고 자아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변수와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세 변수와 행복감

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없었고, 국립정신병원의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정신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정노동, 

간호업무환경, 자아효능감 그리고 행복감 정도를 알아보고 행

복감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국립정신병원 간호사들의 행

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중재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간호업무환경, 

자아효능감, 행복감 정도를 파악하고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간호업무환경, 자아효

능감, 행복지수 정도를 파악한다. 

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행복지수의 차이를 

파악한다.

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간호업무환경, 자아효

능감, 행복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간호업무환

경, 자아효능감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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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현장에서 국립정신병원 간호

사의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보건복지부 소속 전체 5개 국립정신병원

에 근무 중인 전체 간호사 2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

문지 중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

으로 249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행복지수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며, 설문

지는 일반적 특성 10문항, 감정노동 9문항, 간호업무환경 31문

항, 자아효능감 8문항, 행복지수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 관련 특성으로 성

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유무, 종교, 근무형태, 근무 부서, 임상

근무 경력, 직위, 월평균 급여를 포함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2) 감정노동

본 연구에서는 Morris와 Feldman [17]이 개발한 감정노동

(emotional labor) 도구를 Nam [18]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

를 사용하였다. 감정노동의 빈도 3문항, 감정표현 규범에 대한 

주의정도 3문항, 감정의 부조화 3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감정노동의 빈도(frequency of emotional labor)

는 직무 수행동안 얼마나 자주 감정노동을 하는가를 측정하였

으며, 감정주의정도(attentiveness of emotional labor)는 조직

에서 요구하는 감정표현규범을 환자에게 얼마나 잘 주의하여 

전달, 표현하려 하는가를 측정하였다. 감정부조화(mismatch 

of emotion)는 감정노동의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순수한 내적감

정과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표현내용이 서로 상충할 경우 경험하

게 되는 불편한 느낌이나 갈등상태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 범위는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Nam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이며, 본 연구에서는 .78이

었다. 

3) 간호업무환경

본 연구에서는 Lake [19]가 개발한 간호업무환경 지수(Prac-

tice 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Index; 

PES-NWI)로 Kang [2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사

의 병원 정책 참여 9문항, 인력과 자원의 적절성 4문항, 간호의 

질을 위한 간호 기반 10문항, 간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과 지

지 5문항, 협력적 간호사-의사 관계 3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사의 병원 정책 참여는 병원이 앞으로 나

아가야 할 방침에 대한 간호사의 참여를 의미하며, 인력과 자

원의 적절성은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인력과 간호에 

필요한 자원을 가지는가를 의미한다. 간호의 질을 위한 간호기

반은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간호의 기초를 의미하며, 간

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과 지지는 간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나 

행정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수행이 가능한 능력과 간호관리자

가 지도력을 가지고 간호조직을 이끌어나가고 뒷받침 해주는 

정도를 의미한다. 협력적 간호사-의사 관계는 환자의 치료, 간

호를 위해 간호사, 의사와의 협동을 의미하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간

호업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

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는 .82이며, 본 연구에서는 .92

였다.

4) 자아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Chen 등[21]이 개발한 자아효능감(self-

efficacy) 도구를 Kim [22]의 연구에서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자아효능감이란 정해진 업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

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본 도구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이다. 점수 범위는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9이며,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5) 행복지수 

본 연구에서는 OECD Better Life Index [23]를 Nam 등[10]

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도구로 주거환경, 소득, 일자리, 공동체 

생활, 교육, 환경, 정치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치안,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이다. 

점수 범위는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5이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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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24 (9.6)
225 (90.4)

Age (year) 20~29
30~39
40~49
≥50 
Missing

24 (9.6)
 66 (26.5)
 78 (31.3)
 77 (30.9)
 4 (1.6)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Etc.

 57 (22.9)
184 (73.9)
 8 (3.2)

Education College diploma
Bachelor
≥Master

 39 (15.7)
130 (52.2)
 80 (32.1)

Religion Yes
No

168 (67.5)
 81 (32.5)

Type of work Full-time
Three shifts

116 (46.6)
133 (53.4)

Working unit Ward
Etc.

176 (70.7)
 73 (29.3)

Clinical career (year) 1~10 
11~20 
21~30 
≥31 
Missing

 71 (28.5)
 43 (17.3)
103 (41.4)
 25 (10.0)
 7 (2.8)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166 (66.7)
 28 (11.2)
 55 (22.1)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300~＜400 
≥400

105 (42.2)
122 (49.0)
22 (8.8)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국립정

신병원 기관 임상연구관리위원회(NNH-EC-2016-14)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

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간호부서

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연구대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참

여 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에게 연구참

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와 

동의서는 각각의 봉투에 담아 배포 및 수거하여 대상자의 정보

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총 2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51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2.9%였다.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49

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감정노동, 간호업무환경, 

자아효능감, 행복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 특

성에 따른 행복지수의 차이는 t-test 및 ANOVA, 사후 검정은 

Tukey test를 사용하였다. 감정노동, 간호업무환경, 자아효능감, 

행복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행

복지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특징은 여자가 90.4%, 40대 이상이 62.2%, 

기혼 73.9%, 대졸 52.2%, 대학원 졸업은 32.1%, 종교가 있는 사

람이 67.5%이다. 교대 근무자가 53.4%, 입원병동 근무자가 

70.7%, 근무경력은 21~30년이 41.4%, 일반간호사가 66.7%, 월

평균 급여는 300~400만 원이 49.0%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대상자가 지각하는 감정노동, 간호업무환경, 자아효

능감, 행복지수 

대상자의 감정노동은 평균 2.89±0.50로 나타났고, 하위영

역에서 감정노동 빈도의 평균이 3.40±0.58로 가장 높았다. 간

호업무환경은 평균 2.77±0.32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에서 간

호관리자의 능력, 리더십과 지지가 평균 2.90±0.39로 가장 높

았다. 자아효능감 평균은 3.77±0.54이며, 행복지수 평균은 3.52 

±0.59이다(Table 2).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행복지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

행복지수에서는 연령(F=9.29, p<.001)이 50대 이상이 전 

연령층과 차이를 보였고, 20대는 40대와도 차이를 보였다. 교

육정도(F=16.49, p<.001)는 대학원졸업이 두 집단과, 결혼형

태(F=7.27, p<.001)는 미혼과 기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종교유무(t=1.98, p<.001), 근무부서(t=-6.2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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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Happiness Index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49)

Variables Categories
Happiness Index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3.57±0.45
3.52±0.60

0.39 (.690)

Age (year) 20~29a

30~39b

40~49c

≥50d

3.16±0.57
3.41±0.56
3.50±0.56
3.78±0.56

9.29 (＜.001)
a＜c

a, b, c＜d

Marital status Unmarrieda

Marriedb

Etc.c

3.28±0.61
3.61±0.57
3.38±0.43

7.27 (＜.001)
a＜b

Education level College diplomaa

Bachelorb

≥Masterc

3.23±0.65
3.44±0.51
3.80±0.57

16.49 (＜.001)
a, b＜c

Religion Yes
No

3.58±0.57
3.42±0.61

1.98 (.048)

Type of work Full-time
Three shifts

3.78±0.52
3.30±0.56

6.88 (＜.001)

Working unit Ward
Etc.

3.38±0.57
3.87±0.48

-6.28 (＜.001)

Clinical career (year) 1~10a

11~20b

21~30c 

≥31d 

3.30±0.54
3.41±0.57
3.63±0.60
3.93±0.43

9.68 (＜.001)
a＜c, d
b＜d

Position Staff nursea

Charge nurseb

≥Head nursec

3.40±0.56
3.55±0.60
3.90±0.51

17.01 (＜.001)
a, b＜c

Monthly income
(10,000 won)

＜300a

300~＜400b 
≥400c

3.30±0.57
3.64±0.55
3.93±0.49

16.98 (＜.001)
a＜b, c

a,b,c: Tukey test.

Table 2. Degree of Emotional Labor, Work Environment, 
Self-efficacy, Happiness Index (N=249)

Variables M±SD

Emotional labor
Frequency of emotional labor
Attentiveness of emotional labor
Mismatch of emotion

2.89±0.50
3.40±0.58
2.92±0.53
2.36±0.70

Work environment
Nurse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Nursing unit manager: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s
Collegial nurse-doctor relations

2.77±0.32
2.67±0.41
2.50±0.48
2.88±0.34
2.90±0.39

2.81±0.41

Self-efficacy 3.77±0.54

Happiness index 3.52±0.59

직무형태(t=6.88, p<.001)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근무경

력(F=9.68, p<.001)은 1~10년차가 21~30년, 31년 이상 경력

과, 11~20년 차가 31년 이상 경력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

위(F=17.01, p<.001)는 수간호사가 다른 두 집단과, 월평균 급

여(F=16.98, p<.001)는 300만 원 미만이 다른 두 집단과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4. 감정노동, 간호업무환경, 자아효능감, 행복지수의 

관계

감정노동, 간호업무환경, 자아효능감, 행복지수는 모두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은 간호업무환경

(r=-.17, p<.001), 자아효능감(r=-.28, p<.001), 행복지수(r= 

-.26,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 간호업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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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the Happiness Index and Other Variables (N=249)

Variables
Emotional labor

 Nursing work 
environment

Self-efficacy Happiness index 

r (p) r (p) r (p) r (p)

1. Emotional labor -

2. Nursing work environment -.17 (＜.001) -

3. Self-efficacy -.28 (＜.001) .52 (＜.001) -

4. Happiness index -.26 (＜.001) .45 (＜.001) .56 (＜.001) -

Table 5. Affected Factors of Happiness Index (N=249)

Variables B SE β t p

Self-efficacy 0.46 0.06 .42 6.94 ＜.001

Nursing work environment 0.39 0.10 .21 3.65 ＜.001

Emotional labor -0.12 0.06 -.10 -1.93 .054

Adj. R2=.37, F=3.74, p＜.001

경은 자아효능감(r=.52, p<.001), 행복지수(r=.45,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아효능감, 행복지수(r=.56,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간호사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간호업무환경, 자아효능

감이 주관적 행복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감정노동, 간호업무환경, 자아효능감을 독립변

수로 하고 행복지수를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

형의 독립성 검증에서 Durbin-Watson 값은 2에 가깝게 나타

나 잔차들 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ok

의 거리(Cook’s Distance, CD)가 1보다 작아 극단값이 없는 것

이 확인되었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 Limit, TL)

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를 통해 확

인하였는데 공차한계는 1.0 이하, VIF지수는 10 이하로 나타났

다. 다중공선성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1단계에서는 자아효능감을 예측변인으로 투입

하였고, 2단계에서는 간호업무환경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

서는 감정노동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요인들 

모두는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행복지수의 전체 변량 중 36.9%

를 설명하였다. 행복지수에는 자아효능감(β=.56, p<.001), 간

호업무환경(β=.22,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효능감이 높고 자신의 간호업무환경을 긍정

적으로 인식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감정

노동 요인은 실질적으로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근무환경의 변화와 역할 확대를 경험하고 있

는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여 간호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키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5개 국립정신병원 간호

사이며, 전체 대상자 중 93%가 응답하여 거의 전수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40세 이상

이 약 62%, 21년 이상 근무경력이 51%, 대학원 졸업자가 약 

3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간 정신병원간호사와 3차병원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4-26]보다 본 연구대상자가 

모두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이직률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

위기와 근무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감정노동 평균은 2.89점으로 임상간호사, 민간

병원 정신간호사 그리고 병동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12,16]보다 낮았다. 하위영역에서는 감정표현의 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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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40점으로 높고 감정부조화가 평균 2.36점으로 낮았다. 

감정표현 빈도의 평균은 선행연구결과[11,12]의 평균 3.48

점~3.55점으로 유사했으나 다른 두 하위영역에서 평균 3.01

점~3.10점으로 큰 차이가 보였다. 이는 국립정신병원 간호사 

역시 근무수행 중에 감정노동을 자주 경험하고 있지만 환자의 

요구에 맞춘 감정표현을 하고 있고 내적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첫

째는 정신간호사는 자신을 좋은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서 꾸준한 정신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어 자신의 감정조절에 대

한 능력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선행연구[11,12]에서, 감정노

동은 근무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

록 감소하고, 감정에 대한 통제와 조절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특징이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징과 일

치한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정신병원의 간호업무환경 수준은 평균 2.77점이며, 하

위영역에서는 간호관리자의 리더십과 지지가 가장 높고 간호 

인력과 자원의 적절성이 가장 낮았다. 간호업무환경에 대한 전

체 평균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병원 규모에 따른 

선행연구[11,27,28]의 평균 2.12~2.62점보다 높았고 하위영역

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11]에서 간호업무환경은 

임상실무경력, 현재 근무경력, 직위 미래근무계획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근무기간은 3년에서 10년 미만

보다 짧거나 긴 경우 더 만족도가 높다고 하여 부분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선행연구[28]에서 간호사들의 간

호업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작은 규모의 병원(100~300병상)

과 중간 규모(300병상 이상~600병상 이하)의 병원이 큰 규모

(700병상 이상)의 병원보다 간호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만족

이 높고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 간호 인력의 적절성에 대한 불만

족이 큰 것으로 나타나, 국립정신병원 간호사들이 인식하고 있

는 간호업무환경 수준은 작은 병원 규모의 특성과 유사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립정신병원의 간호업무환경은 비교

적 양호한 편이지만 인력적인 적절성은 작은 병원 규모의 수준

에 머물러 있다. 또한 국립정신병원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로 

인한 간호 인력의 재배치는 간호사의 부족현상을 심화시킬 것

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자아효능감 수준은 평균 3.77점으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4,20]에서의 평

균 3.30~3.49점보다 높은 결과이다. 정신과 근무간호사의 자아

효능감은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그리고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인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30]. 이러한 특징은 국립정

신병원 간호사의 특징과 일치하였다. 이는 정신간호에 대한 업

무경험과 전문성의 확보는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자부심의 반영도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행복지수 정도는 평균 3.52점으로, 

민간병원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0,11]보다 높

아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반

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나이와 종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높은 경우, 근무기간이 긴 경우, 기혼

인 경우,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월평균 급여가 높은 경우에 행

복지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10-12]와도 유사

한 결과이다. 간호사는 결혼을 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으로 안정을 찾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어 더욱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25]. 그리고 

병동의 3교대 근무자보다는 상근근무자가 더욱 행복지수가 높

은 것은 3교대 근무자들이 스트레스가 높고 직업만족감이 떨

어진다는 선행연구[10]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행복지수와 

감정노동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간호업무환경과 자아

효능감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그 중에서 자아효능감

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3개의 변수와 행복

지수를 함께 한 연구는 없어 비교하기는 어렵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 연구[13]에서 자아효능감과 행복감의 정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간호업무환경, 자아효능감을 위계적 회귀분

석으로 실시한 결과 36.9%의 영향력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자

아효능감이 특히 행복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5]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감정노동을 

투입했을 때 행복감은 8.9%로 비교적 낮은 설명력을 보였고, 

100병상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11]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간호업무환경 정도를 투입한 

모형에서 23%, 감정노동을 추가 투입한 모형에서는 26%를 설

명력을 나타냈다. 감정노동과 행복감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지

만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연구[13]에서

는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간호학생으로서의 만족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50%의 설명력 나타냈고, 그 중에서 자

아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행복한 삶은 자신내면에 잠재된 능력과 강점을 확인

하고 발휘할 수 있을 때 최고의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

로[1], 자아효능감의 성격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간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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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간호업무환경, 자아효능감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

장에서도 자아효능감은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

고 변화를 주며 연구 활동을 자극하는 원동력을 부여하며[14]. 

간호조직문화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14,15]). 또한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과 성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확인하고 그에 적

합한 전문영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에서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행복지수는 자아효능감과 간호업무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자아효능

감 증진과 간호사의 적절한 인력확충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자아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공경험을 할 수 있도록 능력

과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가 필요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다

양한 교육의 기회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국립정신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행복감 연구로서 전체 간호사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

다. 둘째, 본 연구는 행복지수를 직업 관련 변수만을 측정한 것

으로 연구결과를 확대 및 해석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최근 국립정신병원의 업무환경의 변화와 역할의 확

대로 국립정신병원 간호사들은 새로운 환경과 업무를 보게 된

다. 이런 경우 최대한 간호사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배치로 

간호업무의 효율, 만족 그리고 행복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

째, 추후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좀 더 심층적인 변인들을 포함

하여 시계열적으로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반복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셋째, 열악한 간호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의 간호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행복한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간호사의 자아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의 효과를 검증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립정신병원 간호사들이 인식하

는 병원의 간호 인력 적절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립정신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현장에서 

감정노동, 간호업무환경, 자아효능감을 측정하고 간호사들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행복지수는 감정노동과는 부적 상관관계, 간호업무환경과 자

아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3개의 변수가 행복지

수에 대한 설명력은 자아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간호업

무환경, 감정노동 순이었다. 국립정신병원 간호사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과 

간호업무환경에서 적절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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